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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에 울리는 《바다 만풍가》
 

수산물생산에서 련일 혁신

옹진해안수산사업소에서

 

옹진해안수산사업소에서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리용하여 높이 세운 올해 바다나물과 물고기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

고있다.

온 사업소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그 앞장에 양식작업반이 섰다.이곳 양식공들은 어장과 시설물정리,모내기와 모보식 등 다시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생산에 들어가 성과를 계속 올
리고있다.다시마성장에 따르는 일생산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솎음생산을 따라세움으로써 １.４분기계획을 １１０％로 넘쳐 수행한 이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４월에 이
어 ５월에도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어로공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출어일수를 보장하는데서 배수리가 가지는 의의를 명심하고있는 어로작업반의 선장들인 김종일,리근찬동무들은 철판을 비롯한 수리자재를 자체로 마련하고 사업소기술

일군들과 합심하여 배수리와 각종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예견되는 날씨와 어장상태를 타산하여 적기에 출어를 보장한 어로공들은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적극적

인 어로전을 벌림으로써 ５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할 확신에 넘쳐있다.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어로공들은 부단히 어장을 순회하면서 바다물흐름상태와 물고기

특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물고기잡이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생산성과를 더욱 높이고있다.사업소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잡이방법이 은이 나게 하기 위해 고기배와 어구의 현
대화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사업소에서는 조개잡이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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